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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 및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2차 데이터에서 1,248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변인

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 및 부모의 소외

감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과는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둘

째,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착 중 신뢰감의 조절효

과가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 모두 유의하였다.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역

할을 각각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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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나는 누구이며,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인간은 가정 

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시험한다(Steinberg & Morris, 2001). 청소년

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적 단계로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부

모와의 정서적 분리를 시작하면서 자아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 본 논문은 2023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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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 Land, 199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내적 탐색과 타인과의 사회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데(민하영･권기남, 2004),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적 물

음에 답하려는 노력은 삶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찾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지각으로 정

의하였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

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인생의 목표를 세워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안

정적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 반면에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혼미를 경험한다면 자아를 부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며 목표의 상실로 인한 인생의 

방향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자아정체감

의 획득과 역할 혼미의 위기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한 청소년은 내적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 가치, 신념, 미래 목표를 견고히 할 수 있다(Erikson, 1968; 

Shirima, Naudé, & Esterhuyse, 2021). 따라서 청소년기 이뤄야 할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에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또 다른 변인

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 학교 요인 및 가정 

요인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Allison & Sabateli, 1988; Erikson, 1968). 학교

는 청소년의 자아 발달을 지원하는 주요 환경이다(Verhoeven, Poorthuis, & Volman, 

2019). Marcia(1993)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내적,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exploration)과 헌신(commitment)의 두 개의 영역이 기능함으로써 자아가 형성된

다고 하였다. 탐색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활동이나 대안을 시도하

는 것을 말하며, 헌신은 교육, 직업, 세계관 등 일련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고수를 말한다.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학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청소

년의 탐색과 헌신 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있으며

(Negru-Subtirica, Pop, & Crocetti, 2015; Verhoeven, Poorthuis, & Volman, 

2019), 선행연구는 학교 적응(채미경･김현숙, 2018; Ma, Ma, & Lan, 2020), 학교 분위

기(Rich & Schachter, 2012), 학업 성취(Reynolds, Lee, Turner et al., 2017) 등을 주

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맥락에서 자

아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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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Morsunbul, Crocetti, Cok et al., 2016), 민족적, 인종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정체감 등 서구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특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Kingsford, Hawes, & de Rosnay, 2018; Zlotnick, Goldblatt, Birenbaum-Carmeli 

et al., 2019)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2022a)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중, 고

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중,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44,5%)과 고학년(43,9%)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가 중학생(39.8%) 및 고등학생(43.7%)보다 높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교육부, 

2022b). 본격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중, 고등학생의 자발적 교육 참여에 비해 초

등학생에게는 부모 주도의 사교육이 활발하게 제공되어 비주도적인 교육 참여의 경향이 높

기 때문에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았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외의 사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

를 느끼며, 이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는 불안이나 우울(김희주･이지민, 2014; Zhang, Yan, 

Shum et al.,, 2020), 공격성(채진영, 2012; Li, Zhang, & Cheng, 2023) 및 스마트폰 

중독(Xu, Wang, Fonseca et al., 2019) 등의 관계를 주로 언급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관련 연구가 존재하나 중학생을 대상(김나예, 2021)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는 집

단의 청소년을 대상(최은경･조윤옥, 2016)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

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초등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 특히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 고등학생

보다 높고, 성인기의 전 단계로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기 청소년기

로 신체, 사회, 법 등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자극추

구성향을 보이며 정서적 각성의 수준이 높다(박재홍･김성환, 2011; 홍예지, 2023).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업 스트레스로부터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심

리정서적 갈등을 해결하고 발달적 성숙을 경험해야하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초기 시점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입시 경쟁을 경험하는 중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미래 

지향 목표를 더 뚜렷하게 세울수록 자아정체감 및 이후의 진로정체감에도 더 긍정적 영향

을 미침(조한익･김영숙, 2016; Côte & Levine, 1983)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로의 원활한 전이를 위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주

목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

금까지 초기 청소년의 자아 발달 개념 중 자아정체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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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청소년기 학교 내외

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특성 중 하나인 학업스트레스가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

체감의 원활한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 청소년

은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더 잘 반영하여 자아정체감이 더 빠

르게 발달한다는 연구(Mohanty, 2017)가 있으나,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Sharp, 

Coatsworth, Darling et al., 2007)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더불어 청소

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Lee와 Beckert(2012)를 근

거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을 모두 통제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학교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요인으로 확장하여 청소년의 자아정

체감에 미치는 부모와의 애착을 확인하고자 한다. 애착은 인생 초기 영아와 양육자 간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Bowlby(1958)가 제안한 개념으로, 주변 세계를 탐색하면서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느끼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였다. 생애 초기 양

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애착은 이후 성장하면서 인지 발달에 따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이

는 각 개인이 자신과 타인 및 주변 세계에 대해 갖는 내적 표상을 말하며, 개인은 이를 바

탕으로 주변 사건을 지각하여 해석하고, 관련 결과를 예측하여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

는 데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형성된다. 

애착의 전 생애 발달 이론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질 좋은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영유아기의 애착의 질이 이후 전 생애에 걸쳐 타인

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 선택, 자기평가 및 타인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owlby, 1969). 이에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이후 

청소년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으로까지 이어진다.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가족 이외의 또래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

아 애착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채진영, 2012), 이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스트레스적 상황

에서 의지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Emmanuelle, 2009)을 하고, 관련 연구(김나

예, 2021; 김희주･이지민, 2014; Brar, 2013; Howard & Medway, 2004; Kim & Lee, 

2013)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와의 애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Brar(2013)은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10대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지

지적 역할을 하여 학업 압력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며, K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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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3)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와 애착의 관계를 확인하

고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까지 확장하여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박미

숙과 구자경(2012)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김나예(2021)도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가

족 기능이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아정체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으며(김효은･김종운, 2016; 최효

식･연은모, 2022; Hall & Brassard, 2008; Lee & Beckert, 2012), 특히 부모와의 애착

은 위협이나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상황에서 개인 요인, 학교 환경 등 다른 요인과 상호작

용할 때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연구(Maltais, Duchesne, Ratelle et al., 

2017; Xie, Chen, Zhu et al., 2019)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이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맥락에서 부모와의 애착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아정체감

을 이해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이 주요 변인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또래 애착(Berman, Weems, Rodriguez et al., 2006; Ji, 

Lan, Ma et al., 2023)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름(Verschueren, 2020)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애

착의 역할을 각각 살펴본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므로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의 

다차원적 애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 각각 형성한 의사소통, 신뢰

감 및 소외감으로 구성된 애착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안정 애

착이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학교 요

인과 가정 요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 발달을 돕는 데 필요한 실

증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 및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조절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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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의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변인 간 관계에서 부와 모의 애착이 각각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 

중에서 연구 변인에 모두 응답한 총 1,248가구의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구성 

형태를 기준으로 부와 모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고, 아버지 또는 어

머니가 애착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부모와 자녀 

87.7%, 조부모, 부모 및 자녀 8.1%, 조부모, 부모, 자녀 및 친척 3.5%, 부모, 자녀 및 친

척 0.6%이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51.8%, 여아 48.2%이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2.03세(S

D = 3.64)이며, 40대 72.2%. 30대 23.0%, 50대 4.1% 순이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44.53세(SD = 3.90)이며, 40대 80.1%. 50대 9.2%, 30대 8.7%, 60대 0.1% 순이다. 어머

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38.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29.3%, 고졸 이하 2

5.4%, 대학원 졸업 6.4%순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40.3%, 고졸 이

하 25.3%,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20.8%, 대학원 졸업 11.7%순이다. 월평균 가구소득

은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4.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2.7%, 700만원 이

상 900만원 미만 13.7%, 900만원 이상 8.5%, 300만원 미만 4.9%이다.

2. 주요 변인

가. 자아정체감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송현옥(2009)의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연구진이 

8개의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 수집되었다. “나는 계획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에 아동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5개의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Cronbach’s alpha는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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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3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그런 적 없다:1점∼항상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다. Cronbach’s alpha는 .79이다. 

다. 부모 애착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척도를 이정림･김지현･이규

림 외(2017)가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12차년도 조사 대상에 맞도록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로 수집되었다. 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부와 모 애착의 각 12문항에 아동이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등 의사소통 6문항,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등 소외감 3문항, 

“아버지/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등 신뢰감 3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점∼항상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애착 

즉,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의 Cronbach’s alpha는 .85, .52, .60이며, 어머니의 애착 

즉,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의 Cronbach’s alpha는 .87, .50, .57이다.

3. 분석 방법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

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적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연구변인은 모두 평균중심화하였고, 조절변인의 16퍼센트, 50퍼센트, 84퍼센트에 

따라 변화하는 독립변인의 효과 값을 확인하는 Pick-a point 방식을 활용하였다(Hayes, 

2018). 이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인의 효

과가 다를 수 있지만 전 구간에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근거하여 조절변

인 값이 심하게 편포되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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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2018)에 따라 조절변인의 16%, 50% 84%의 세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독립변인의 

효과값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효과는 비표준화 계수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비표

준화 계수가 표준화 계수보다 자료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Hayes(2017)에 근거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의 평균은 2.77점(SD = .37),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은 2.12점(SD = .85)이었다. 아

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평균은 신뢰감, 의사소통 및 소외감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

과 신뢰감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보다 다소 높았고, 어머니의 소외감은 아버지의 

소외감보다 다소 낮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긍정적 애착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r = -.39, p < .001)

을 보였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정적 상관(r = .27∼.31, p < 

.001), 소외감과는 부적 상관(r = -.20, p < .001)을 보였다. 반면에 학업스트레스는 아버

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부적 상관(r = -.32∼-.24, p < .001), 소외감과

는 정적 상관(r = .17∼.21, p < .001)을 보였다. 부모 애착의 하위 요인 간에는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소외감 간 및 아버지의 소외감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제

외하고 모두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r = -.31∼.61, p < .001)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1. 자아정체감 -

2. 학업스트레스 -.39*** -

3. 부애착_의사소통 .28*** -.24*** -

4. 부애착_소외감 -.20*** .17*** -.11*** -

5. 부애착_신뢰감 .31*** -.25*** .58*** -.29*** -

6. 모애착_의사소통 .27*** -.28*** .57*** -.06 .42*** -

7. 모애착_소외감 -.20*** .21*** -.02 .46*** -.18*** -.11*** -

8. 모애착_신뢰감 .29*** -.32*** .33*** -.18*** .54*** .6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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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2.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가.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의 조절효과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의 조절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초기 청소년의 성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 학업스트레

스와 아버지 애착의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은 자아정체감에 각각 유의한 주효과를 보

였고, 학업스트레스와 신뢰감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

스(B = -.151, p < .001)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 = .090,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

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

정체감을 19.50%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B = -.161, p < .001)와 아버지로

부터의 소외감(B = -.069,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로

부터의 소외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7.90%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B = -.147, p < .001)와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B = .103,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B = -.029, 

p < .05)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20.70% 설명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과 학업스트레스 두 변인의 상

호작용 양상을 Pick-a-point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의 16%(.984, p < .001), 50%(-.016, p < .001) 및 84%(-.683, p < .001)에서 모

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1 2 3 4 5 6 7 8

평균 2.77 2.12 3.53 2.64 4.01 3.95 2.55 4.21

표준편차 .37 .85 .79 .75 .79 .74 .75 .71

왜도 .25 .49 -.15 .30 -.61 -.46 .36 -.75

첨도 .52 -.19 -.46 .32 -.15 -.30 .4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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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의 조절효과
B S.E. t p LLCI ULCI R² F

상수 2.567 .143 17.916*** .000 2.286 2.848

.195 56.205***

성 -.001 .019 -.046 .964 -.039 .037
월평균 가구소득 .032 .023 1.414 .158 -.013 .077
학업스트레스 -.151 .012 -12.842*** .000 -.174 -.128
부애착_의사소통 .090 .013 7.098*** .000 .065 .115
학업스트레스
X
부애착_의사소통

-.009 .014 -.597 .551 -.037 .020

상수 2.528 .145 17.493*** .000 2.244 2.811

.179 50.550***

성 -.006 .020 -.310 .757 -.045 .032
월평균 가구소득 .039 .023 1.699 .090 -.006 .085
학업스트레스 -.161 .012 -13.788*** .000 -.184 -.138
부애착_소외감 -.069 .013 -5.211*** .000 -.094 -.043
학업스트레스
X
부애착_소외감

.005 .014 .322 .748 -.023 .033

상수 2.564 .142 18.051*** .000 2.285 2.843

.207 60.670***

성 -.011 .019 -.580 .562 -.049 .027
월평균 가구소득 .033 .023 1.460 .145 -.011 .078
학업스트레스 -.147 .012 -12.612*** .000 -.170 -.124
부애착_신뢰감 .103 .013 8.188*** .000 .079 .128
학업스트레스
X
부애착_신뢰감

-.029 .014 -2.040* .042 -.056 -.001

*p < .05. ***p < .001. 

[그림 1]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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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성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 학업스트레

스와 어머니 애착의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은 자아정체감에 각각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고, 학업스트레스와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

다.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B = -.151, p < .001)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 = .089,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 (B = 

-.034, p < .05)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9.10%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스

트레스(B = -.163, p < .001)와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B = -.061, p < .001)은 자아정

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B = .040, p < .01)도 유의

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8.00%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B = -.149, p 

< .001)와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B = .103,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B = -.048, p < .001)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

을 19.70% 설명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과 

신뢰감과 학업스트레스 두 변인의 상호작용 양상을 Pick-a-point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16%(.885, p < .001), 50%(.052, p < 

.001) 및 84%(-.781, p < .001)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다음으로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16%(.780, p < 

.001), 50%(-.220, p < .001) 및 84%(-.553, p < .001)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

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는데,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로

부터의 신뢰감의 16%(.798, p < .001), 50%(.131, p < .001) 및 84%(-.869, p < .001)

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이 낮은 수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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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

시켰다. 

B S.E. t p LLCI ULCI R² F

상수 2.501 .143 17.482*** .000 2.221 2.782

.191 54.901***

성 -.006 .020 -.330 .742 -.045 .032

월평균 가구소득 .043 .023 1.861 .063 -.002 .088

학업스트레스 -.151 .012 -12.655*** .000 -.174 -.128

모애착_의사소통 .089 .014 6.491*** .000 .062 .117

학업스트레스
X
모애착_의사소통

-.034 .015 -2.340* .020 -.062 -.006

상수 2.532 .144 17.540*** .000 2.248 2.815

.180 51.169***

성 -.010 .020 -.533 .594 -.049 .028

월평균 가구소득 .038 .023 1.655 .098 -.007 .084

학업스트레스 -.163 .012 -13.790*** .000 -.186 -.140

모애착_소외감 -.061 .013 -4.579*** .000 -.087 -.035

학업스트레스
X
모애착_소외감

.040 .014 2.778** .006 .012 .068

상수 2.541 .143 17.793*** .000 2.261 2.822

.197 56.987***

성 -.011 .019 -.555 .579 -.049 .027

월평균 가구소득 .036 .023 1.576 .115 -.009 .081

학업스트레스 -.149 .012 -12.408*** .000 -.173 -.126

모애착_신뢰감 .103 .015 7.007*** .000 .074 .131

학업스트레스
X
모애착_신뢰감

-.048 .014 -3.395*** .000 -.076 -.020

〈표 3〉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

*p < .05. **p < .01. ***p < .001. 초기 청소년의 성은 남=0, 여=1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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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 및 신뢰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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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

계가 이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애착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청소년

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의 모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을 보였고, 학업스트레스도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

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정적 상관, 소외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

였다. 학업스트레스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부적 상관, 소외감과

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유사 

연구(김나예, 2021; 최은경･조윤옥, 2016)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자아정체감이 부모

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효은･김종운, 2016; 최효식･연은모, 2022; Hall & 

Brassard, 2008; Lee & Beckert, 2012)와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

업스트레스가 부모와의 애착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김나예, 2021; 김희주･이지민, 

2014; Brar, 2013; Howard & Medway, 2004; Kim & Lee, 2013)를 지지하는 결과

다. 이로써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 관련 걱정과 갈등이 초기 청

소년이 자신에 대해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찾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사고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

구(Kingsford, Hawes, & de Rosnay, 2018; Morsunbul, Crocetti, Cok et al., 2016; 

Zlotnick, Goldblatt, Birenbaum-Carmeli et al., 2019)가 대부분 대학생이나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적, 인종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정체감 등 서구의 문화적 맥락을 반

영하거나 특수 상황에서 자아 발달을 확인하였다는 한계를 넘어서 이 연구는 청소년기 이

뤄야 할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형성 초기 시점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가정 내 부모 애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 중 신뢰감

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조절변인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에 따라 이

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다. 초기 청소년

이 지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모두 이들

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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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더 큰 폭으로 감

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학교 맥락에서 느끼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의 신뢰감이 중재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하위 요인이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조절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에 대한 신

뢰감 및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

감의 관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

니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모두 이들의 학업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들이 지각하는 어머니

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

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모두에서도 이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나 이들이 지각하는 어머니로

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켰

음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및 어머니로부

터의 소외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애착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모 애착을 하나의 지표

가 아닌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는 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인 후기 아동

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가족 이외의 또래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애착 관계에도 변

화가 일어나지만(채진영, 2012), 부모는 여전히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에서 신뢰감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를 보였고, 어머니 애착에서는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이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를 보인 것은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요 애착의 대상으로 역할을 한 어머니와 원활하

게 의사소통하며, 신뢰감을 견고히 할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르거나 나

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어머니로부터 지각하는 소외감에 대한 경험은 적게 하였음

에 기인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의사소통,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은 

안정 애착의 경험이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한 경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 

애착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관련하여 부모 애착의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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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 결과, 아버지에 비해 어미니의 의사소통(t = -20.98, p < .001) 

및 신뢰감(t = -9.64, p < .001)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소외감(t = 

4.41, p < .001) 역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보이는 

안정 애착의 수준이 아버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나아가 아버지 애착의 경우, 의사소통과 소외감에 비해 신뢰감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를 보인 것은 Verschueren(2020)의 논의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애착에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은 자녀에게 상이한 기능을 보였기 때문이라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는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안

함이나 안신처가 되는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가 더 광범위한 범위의 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환경에서 탐색을 수행할 때 지원

과 격려를 제공하는 안전 기지(secure base)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Kerns, Mathews, Koehn, Williams et al., 2015)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기 자율성과 독립성, 사회적 및 비사회적 맥락에서 탐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의 경험이 높아지지만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 즉,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고, 이런 아버지에 대해 신뢰하여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존

재로 아버지를 지각하고 이때 제공되는 안전 기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이 시기 청

소년에게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아버지의 애착이 어머

니의 애착보다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유능성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Buist, Dekovic, Meeus et al., 2002)에 근거하여 실증적 연구가 축적된다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의 애착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점검이 가

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청소년에 해

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횡단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변인 간 인과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중학교로의 학교 전이를 경험하면서 이들

이 지각하는 자아정체감의 종단적 변화를 추적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한다면 청

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에 

청소년의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점차 시도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 시나리

오 등 실험 과제를 적용하여 기존의 설문지법을 보완한다면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보다 객

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

했지만 코로나19의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관련 사교육의 비율이 높아졌음(교



119

육부, 2022b)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이 있는 또래 요인뿐

만 아니라 미디어 사용, 학교 적응 및 코로나19와 같은 주변 환경 내 자아정체감의 다양한 

예측 및 결과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한다면 이들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초기 청소년이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로부

터 부모와의 안정 애착이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

언하고자 한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어떤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말하는 심리･사회적 

정체감을 의미하는 객관적 측면과 개인이 집단 내에서 타인과 다른 독립된 고유 존재로서 

갖는 개별적 정체감인 주관적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Erikson, 1968)으로 사회적 환경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한다(Luyckx, Goossens, & 

Soenens, 2006). 이를 위해 가정의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정도, 질 

및 부모-자녀 간 공유되는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해보고,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가

족 응집력과 유연성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어

머니에 비해 부족한 아버지와의 애착을 보완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수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를 올바

르게 이해하고,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이며, 자녀의 독립성

을 존중하고, 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환경에서 탐색의 기회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인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초점을 맞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신의 자아정체

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가정 내 수행하는 부모의 양

육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아정체감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면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

감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정서적 요인인 학업 관

련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내 상담의 전문화와 지원의 활성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 고등학교에 비해 그동안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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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들이 지각하는 위기, 어려움, 스트레스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

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 이들에게도 생활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

할과 역량이 중요하지만 중, 고등학교에 비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고 전문

상담활동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다(김광수, 2021). 특히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

학교 고학년생이 빠른 2차 성징과 함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이와 더

불어 학업 및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음(김광수, 2019)에 발맞추어 초등학생에

게 전문상담사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전담체계로 운영되고 있

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학생상담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김광수, 

2021)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 교사를 통한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

도와 상담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전문상담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되고 보완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초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협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여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 선별하여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학교 생

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 학습부진, 

사회성 부진, 짜증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부족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관심군이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계된 전문 기관에서 추

가적인 평가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중, 

고등학생 검사에 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건강문제에 대

해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관심군으로 분류될 경우 추후 검사나 치료 연계를 가진 사람은 

부모로, 부모가 느끼는 주관적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부

모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김명희･서지민, 2017). 이에 소수의 문제아동 중심의 사후대처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강점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심리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예방 전략을 마련하도록 학교 상담과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학부모 협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스트레

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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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elf-Identity: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Yea-Ji Hong, Hye-Ryung A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using data from the 

12th wave involving 1,248 households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reliminary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early adolescents’academic 

stress and self-identity were examin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nd 

considered early adolescents’ sex and household monthly income as 

covariat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arly adolescents’ 

self-ident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the 

subscales of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Second, among the subscales 

of paternal attachment, trus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 of early 

adolescents’academic stress on their self-identity, whereas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did not. Third, all subscales of maternal attachment, 

communication, alienation, and trust showed significantly moderated effects 

between early adolescents’academic stress and their self-ident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academic stress, self-identity, maternal attachment, paternal 

attachment, early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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